
유럽, 2015년 어획 제한제 도입에 동의 
 

 

 
 

12월 15일, 16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각료회의에서 2015년 유럽 어획 할당량에 대

해 이틀 간의 협상을 벌인 결과 어획 제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.   

 

EU 수산 해양 환경 위원회장 Karmenu Vella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유럽 연합 내 해양 자원에 

대한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공동어업정책이 첫 시험에 통과한 격이라며 

이번 합의가 유럽 수산물 보유 재고량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나

아가 어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..  

 

특히 일부 국가들은 이미 과도한 수준에 다다른 수산물 보유 재고 문제를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

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였으며 어획 쿼터제 이외에도 다양한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

어종별 어획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입을 모았다는 점이 매우 

고무적이라고 밝혔다.  

 

EU는 대서양과 북해 내 어획 할당량을 40%로 제한하는 공동어업정책 개정판을 원용하여 사회경

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에서 어족자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2015년부터 어획 

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.      

 

출처 : 유럽위원회,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 및 르몽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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